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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산강 하구 일대 현세 조간대 퇴적층의 하부에는 선현세의 고토양층이 

분포하고 있다. 이 고토양층은 plant fragments, plant root casts, vertical color 

variations, mottle structures 등의 양상을 보이며, 특히 고토양층 상부에서는 대

자율값이 증가하는 등 고토양의 전형적인 특징 (Retallack, 1988; Li et al., 2000)

을 잘 나타내고 있다. 이 고토양층의 퇴적 시기와 환경, 그리고 토양화 시기와 

환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. 

고토양층의 연대를 알아보기 위하여 MW-① 시추공의 unit-4 (고토양층)에

서 bulk soil sample을 이용한 탄소연대측정을 실시하여 29,000 14C yrBP의 결과

를 얻었다. 그러나 고토양층에서의 탄소연대측정값은 신뢰하기 어렵다. 이는 고

토양층에 포함되어 있는 퇴적 당시의 유기물인지 토양화 시기에 유입된 유기물

인지 그 유기물의 기원을 유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(Sollins et al., 1996; 

Colman et al., 2002; Olson and Porter, 2002). 이 고토양층의 하부에는 토양화 

작용을 받지 않은 육성 하성층 (MW-① 시추공의 unit-2)이 분포하고 있다. 이 육

성 하성층에서 TOC/TN ratios는 11~14 정도의 값을 보여 대부분의 유기물이 육

성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. 이 육성 하성층에서 bulk soil sample을 이용

한 탄소연대측정값은 37,700 14C yrBP이며, 따라서 고토양층은 최소한 37,700 14C 

yrBP 이후에 퇴적되어 토양화 과정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. 

고토양층에는 mottle structures가 잘 나타나는 반면, caliche, calcrete, 

calcareous horizon 등 carbonate 성분은 찾아볼 수 없었다. 여기서 ferruginous 

mottling이 충분히 발달할 수 있으며, 또한 용존 CO2를 많이 포함하는 porewater

를 충분히 씻어내릴 수 있을 정도의 강수가 있었을 것을 유추할 수 있다 

(Cerling and Quade, 1993; Rossinsky and Swart, 1993; Botha and Fedoroff, 

1995; Kraus, 1999). 이는 고토양층이 토양화 작용을 받을 당시 기후가 그다지 건

조하지 않았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, 토양화 작용을 받을 시기에 연강수량은 

최소 700 mm 이상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(Mark, 1992, Joeckel, 1995; 

Li et al., 2000). 토양화 작용의 시점을 최종빙기최성기 전후 정도로 본다면, 기존

에 최종빙기최성기 동안에 매우 건조했으며 특히 유럽에서는 연강수량을 

200~400 mm 정도 (Van Andel and Tzedakis, 1996)로 추정하던 것 보다 더 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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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강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. Oh et al. (1995)은 충청남도 천수만의 간월

도층 (선현세 고토양층)에서 irregular wavy lamellae와 micro-fabrics 등 

cryoturbation structures를 관찰하고, gleyzation 또는 pseudo-gleyzation 등 

cold-dry가 아닌 cold-humid type의 토양화 작용을 받았을 것으로 해석한 바 있

는데, 이는 본 연구결과와 잘 부합하고 있다. 

고토양층에서 유기질 생물단위 (palynomorph) 분석을 실시한 결과, 몇몇 

Pinus 화분과 Pseudoschizaea가 산출되는 정도로 그 산출량이 매우 적었다. 

Pseudoschizaea는 정체된 담수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크리타치이다 

(Christopher, 1976; Takahashi, 1979). 이 유기질 생물단위 군집은 토양화 작용 

등 때문에 그 당시의 식생을 심하게 왜곡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 토

양화 작용은 화분을 크게 파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또한 온난/한냉 조

건 또는 습윤/건조 조건이 짧은 주기로 번갈아 나타날 때에 화분은 쉽게 파괴된

다 (Campbell, 1991; Campbell and Campbell, 1994; Campbell, 1999). 본 유기질 

생물단위 군집이 고토양층 형성 당시의 식생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더라도, 

Pseudoschizaea의 출현은 최소한 상당 기간 동안 정체된 담수, 즉 배후습지나 소

택지 등이 발달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. 

이 고토양층은 최소한 37,700 14C yrBP 이후에 퇴적되었으며, 그 당시의 

해수면과 본 고토양층의 심도를 고려하면 고토양층은 육성 환경에서 퇴적되었음

을 유추할 수 있다. 그리고 최종빙기최성기 전후 시기에 토양화 작용을 받았을 

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, 그 당시의 연강수량은 700 mm 이상 정도이었음을 유

추할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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